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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원전 발전량과 발전 비중 추이  계획 중인 원전 규모 추이 

 

 

 
자료: WNA, 유진투자증권 
 

 자료: WNA, 유진투자증권 
 

 

 

 

5

10

15

20

2,000

2,200

2,400

2,600

2,800

'08 '10 '12 '14 '16 '18 '20 '22 '24

(%)(TWh) 원전발전량(좌)

원전발전비중(우)

0

50

100

150

200

250

'08 '10 '12 '14 '16 '18 '20 '22 '24

(GW)

원전 산업 
 

 

원전 산업  

글로벌 원전의 전력생산량은 

2008 년 이후 2.5% 증가에 그쳐. 

중국을 제외하면 11% 감소. 원전

의 르네상스가 현실화되려면 타 

발전원 대비 지나치게 높은 발전

원가가 낮아져야 가능할 것 

기대는 크나 현실의 장벽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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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운영 중인 원전 373GW, 발전량 2,601TWh vs 2024년 441GW, 2,667TWh. 16년간 발전량 2.5% 증가 

◼ 원전의 글로벌 발전량 비중은 2008년 15%에서 2024년 9%로 감소.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크게 때문          

◼ 중국만 의미 있는 성장. 2008년 9GW, 65TWh에서 2024년 57GW, 418TWh로 발전량 539% 급증        

◼ 중국을 제외하면 운영 중인 원전 365GW(2008년)에서 342GW(2024년)로 감소, 발전량도 동기간 11% 감소                 

◼ 일본 원전의 가동 중단과 미국, 유럽의 구형 원전의 폐쇄가 원전 시장 위축의 원인    

◼ 계획 중인 원전 규모도 1차 르네상스기라 불렸던 2014년 199GW에서 2025년 110GW로 감소 

◼ 원전 산업의 계획이 현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격 경쟁력. 타발전원 대비 발전원가 지나치게 높아             

◼ SMR에 대한 기대 높으나, 대형 원전보다 가격 경쟁력 더 낮은 숙제 풀어야 확산 가능해 

◼ 재생에너지와 ESS 조합이 가격 경쟁력과 간헐성 이슈 극복으로 발전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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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 세계에 운영 중인 원전은 373GW였고 2,601TWh의 전력을 생산했

다. 20024 년 기준으로는 399GW 의 원전이 운영 중이었고 2,667TWh 의 전력

을 생산했다. 16 년간 2.5%의 전력 생산 증가만 기록한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

마 원전 사고 후 전력 생산량의 급감과 미국, 유럽의 노후화된 원전의 폐쇄가 진

행되면서 중국 등 개도국의 원전 증가로 인하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원전 시장 중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 원전의 

2008 년 캐파는 9GW, 발전량은 65TWh 였으나, 2024 년 캐파는 57GW, 

발전량은 418TWh 로 539% 급증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원전 발전량은 

2008 년 2,536TWh 에서 2024 년 2,250TWh 로 11% 감소했다. 이 기간에 

유럽과 미국 원전의 리더였던 아레바와 웨스팅하우스가 부도나면서 타업체들 

에게 인수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거론하면서 2009 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크게 늘어났었다. 

원전 산업 협회가 집계하는 계획 중인 원전의 규모는 2008 년 99 개, 109GW 

규모에서 2014 년 179개, 199GW 까지 증가했었다. 하지만 2025 년 7월 현재 

114 개, 110GW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동 기간에 실제 운영 중인 원전의 개수 

증가는 없었고, 규모는 24GW 증가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획 중인 원전이 

건설 완료되어서 동 수치가 줄어든 것이 아닌 것이다. 계획이 계획으로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또 다시 많은 투자자들이 원전 르네상스를 외친다. 

이번에는 현실화될 것인가? 그 해답은 원전 업계가 가지고 있다. 타 발전원 대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발전원가를 낮추어야 원전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SMR 은 대형 원전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낮으니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2008 년에는 상대도 되지 않던 재생에너지가 

ESS 와 결합되면서 강력한 포식자가 된 지금, 원전의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2008년 이후 원전 발전량  

증가 2.5%에 불과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원전 생산량 역성장 

 재론되는 원전 르네상승,  

현실화되려면 가격 경쟁력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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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미국의 발전원별 LCOE (보조금 제외 기준) 

 

 

 

 

 

 

 

자료: Lazard, 유진투자증권 

 

 

 

 

도표 2.  중국의 원전 발전량과 발전 비중 추이 

 
자료: WNA,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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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8%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2%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06.30기준) 


